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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트렉스, 자율주행 상용차용 플랫폼 기술개발 주관 연구기관 선정 

▶ 자율주행 상용차용 차량사물통신(V2X )기반 화물운송 주행관리 SW 통합 단말 플랫폼 기술개발 

▶ 새만금 테스트 베드에서 2025년 사업화 목표로 33개월 간 진행 

 

[2022-07-14] 모트렉스(대표이사 이형환, 118990)가 자율주행 상용차용 V2X 기반 화물운송 주행

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. 

 

해당 연구는 스마트카 분야 과제로 복합주행 운송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SW 통합 플랫폼 개

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. 

 

모트렉스는 자율운송 상용차용 화물차의 주행관리 서비스 구현을 위해 향후 33개월 동안 총 사업

비  44억 원의 규모로  연구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. 

 

연구개발 목표는 ‘화물 상용차용 자율 운송 서비스를 위한 통합 시스템’ 개발로 모트렉스가 주관

연구 개발 기관을 맡고 한국도로공사, 한국전자기술연구원, 자동차융합기술원, ㈜소네트, 국민대학

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. 

 

모트렉스는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2025년을 사업화 목표로 새만금 자율주행 테스트 

베드에서 사업을 수행한다. 회사는 화물 운송 차량의 자율주행, 일반주행 등 다양한 주행 패턴을 

연구하고, 자율운송 상용차용 통합 시스템 서비스를 개발해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 

 

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문기업인 모트렉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운전자 편의 시스

템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. 실제로 회사는 트럭, 버스 등 상용차의 자

율주행 통합 조종석을 개발 중이며, 2021년도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연구과제인 ‘V2X 기반 군집 

자율주행 과제’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자율주행 전용 인터페이스(HMI) 시스템을 양산하고 있

다.  

 

모트렉스 관계자는 “금번 연구 개발 선정은 모트렉스가 진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고

도화하고 자율 운송 서비스 등 자율 주행 기술을 사용화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 개발을 통해 기술

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”이라며 “향후 자동차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대한 

통합 콘텐츠 플랫폼 자율주행 실증 사업에 참여할 것”이라며 행보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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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차량용 V2X Hub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 개발 범위] 


